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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운항만물류 외신기자 정책 
설명회 개최

- 친환경·디지털 해운항만물류 정책 소개 및 부산 엑스포 홍보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3월 28일(화) 코시스센터(한국프레스센터 10층)에서

해양수산부 해운항만물류 주요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을 소개하고 2030 부산

세계 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한 외신기자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 설명회에는 일본 마이니치 신문사, NHK, 영국 스카이 뉴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사 등 3개국 10개 매체, 14명의 외신기자들이 참석

했다. 이번 정책 설명회에서 해양수산부는 ①해운항만물류 산업의 중요성

및 글로벌 해운항만물류 시장의 변화, ②한국 해운물류 경쟁력 강화, ③한국형

항만개발, ④2030 부산 세계 박람회 개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조승환 장관은 지정학적으로 대한민국의 해양강국이 되기 유리한 위치를

강조하며, 해운업은 한국 경제의 약 70%에 관여하는 핵심 기간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상 수송 네트워크를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하며 주요 무역항로인 미국과 유럽에 대형선을

추가로 투입하여 비용 경쟁력을 높이고 신흥 시장인 동유럽 수송망을 확충

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선박에 대한 투자를 확대 계획 역시 소개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선박분야의 국제환경 규제에 대비하여 LNG·하이브

리드 등 저탄소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린쉬핑

챌린지” 선언에 따라 부산항과 시애틀·타코마항 간에 무탄소 항로를 구축

하고 있음을 밝혔다.



조승환 장관은 자율운항 선박 시대를 대비하여 2025년까지는 선원 승선

없이 선박을 원격제어하는 기술을 구현하고, 2030년까지는 완전 자율운항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 역시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한국형 항만 개발의 대표적인 사례로 스마트 메가포트로 개발

하는 부산항 신항과 재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하려는 부산항 북항에

대하여 소개했다. 특히 지역민과 함께하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의 의의를

설명하며 이곳에서 개최 예정인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에 대해서도 지지를

부탁했다.

이어진 조승환 장관 주재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외신은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전락, 북극항로 개발, 한국 해운물류산업의 친환경·디지털 기술에 대하

여도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이에 조승환 장관은 부산 세계 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인간·자연·기술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부산항 북항을 개발하여 부산엑스포

의 메시지를 공간을 통해 전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무역항로로서의

북극항로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며 이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추진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친환경 선박기술과 관련하여 저탄소·무탄소

선박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승환 장관은 5월 말에 예정된 부산항 북항 프레스 투어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하며 정책 설명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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